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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검게 그을린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 아래로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다. 작년 4월 산불이 할퀴고 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다 보면 뜻밖의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글 김희선 · 사진 조보희 기자

미술관

김명숙 관장의 작품만 모아둔 김명숙조형관(위)과 미술관 입구(아래)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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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돌과 시멘트가 뒤엉킨 담이 입구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담과 담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 미

술관 안으로 들어서니 거친 담을 배경으로 매끈하게 조각된 작품이 늘어서 있다. 아름다운 조각품을 하나하나 감

상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유리벽 너머로 설악산 울산바위가 위용을 드러낸다. 자연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조각품

이다. 자연과 건축과 조각, 이 셋이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바우＋뮤지엄, 돌과 바람이 빚어낸 미술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씨가 2015년 사재를 털어 설립한 조각 전문 미

술관이다. 20년 전 아름다운 주변 풍경에 반해 이곳에 주말 주택을 마련한 그는 창고에 쌓여있는 자신의 작품을 담

을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집 근처 땅을 조금씩 사들였고, 그렇게 마련된 5천여평(1만6천여㎡)의 부지에 미술관을 

완공했다.

‘바우지움’이라는 이름은 강원도 사투리로 바위를 뜻하는 ‘바우’와 ‘뮤지엄’을 합해 지었다. 미술관이 자리한 원암리

(元巖里)는 이름 그대로 바위를 깔고 앉은 마을. 미술관 터를 다지기 위해 땅을 파자 울산바위가 솟을 때 굴러내렸

을 것 같은 누런 돌덩이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 돌덩이로 정원을 꾸미고, 대관령 지하 500ｍ에서 캐낸 바위를 가져

다 쪼개 담을 쌓았다. ‘바우지움’이란 이름 그대로 돌로 지은 미술관이다.

 소나무 정원에서 바라본 바우지움조각미술관. 대관령 지하에서 캐낸 바위를 쪼개 담을 쌓고, 미술관 터에서 나온 돌덩이로 정원을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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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지움이 자리한 곳은 울산바위를 넘어온 높새바람과 동해를 건너온 해풍이 만나는 곳이다.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김인철(아르키움 대표)씨는 이곳에 길이와 높이가 다른 담을 여러 개 

세워 바람이 잠시 멈추도록 했다. 담이 겹치고 꺾이는 곳에는 지붕을 얹어 내부 공간을 꾸몄다.  

자연을 배려해 낮게 세운 담은 5천여평의 부지를 세 개의 전시관과 다섯 개의 테마 정원으로 

나눈다. 담에 의해 나뉜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울산바위를 향해 뫼 산(山)자를 그리고 있

다. 담은 공간을 구분 짓는 동시에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담과 담 사이 미로처럼 

난 좁은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전시관 내부로 들어서게 되고, 내부 관람을 마치고 다시 좁은 통

로를 지나면 넓은 야외 정원이 나오는 식이다. 

깨진 돌과 콘크리트가 뒤엉킨 담은 바우지움만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다. 매끈한 콘

크리트 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거친 질감에서 묻어난다. 지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미술관이지만, 마치 이 자리에서 오랜 세월 바람을 맞으며 주변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

낌이 들게 한다. 

아무렇게나 지은 듯 보이는 거친 담은 사실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들인 것이라고 한다. 우선 철

근으로 담의 뼈대를 만들고 양옆에 판을 세워 거푸집을 만

든 뒤 바위를 작은 돌로 쪼개 그 안에 집어넣는다. 그런 다

음 위에서 콘크리트를 부으면 층층이 쌓인 돌 사이로 콘크

리트가 스며들면서 돌과 얽혀 굳게 된다. 담에 들어간 돌

은 대관령 철도 터널을 뚫을 때 나온 바위를 가져다 쪼갠 

것이다. 

쇄석 사이로 콘크리트가 스며들면서 만들어낸 돌무늬는 

어느 하나 같은 부분 없이 제각각이다. 미술관 내부에 전

시된 조각품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정교하게 깎아낸 예술

품이라면 돌과 콘크리트가 만들어낸 담의 무늬는 우연이 

빚어낸 비구상 작품인 셈이다. 

1

2

3

2 야외 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되는 잔디 정원에 
전시된 작품. 신랑과 각시를 상징하는 까만 

의자와 빨간 의자 어깨 위에 아들, 딸, 손주를 
형상화한 작은 의자들이 붙어 있다.

   3 담에 뚫린 창을 통해 본 돌의 정원.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담 곳곳에 창이 뚫려 있어 

다음 공간을 엿볼 수 있다.   

1 깨진 돌과 콘크리트가 뒤엉킨 담 너머로 소나무숲과 울산바위가 어우러진 절경이 보인다.

[바우지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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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현대 조각관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물의 정원
    2 유리벽 너머로 돌과 콘크리트가 뒤엉킨 담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거친 담은 조각작품의 배경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근현대 조각관 앞 ‘물의 정원’에 비친 해 질 녘 풍경.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 제각기 다른 느낌의 그림이 수면 위에 그려진다.

1

2

3

자연과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
담과 담 사이 통로를 따라가면 첫 번째 전시관인 근현대 조각관이 나온다. 김명숙 관장이 

40년간 사 모은 근현대 조각 40여점을 모아 전시한 곳이다. 전시관은 흰색 벽으로 마감된 

일반적인 미술관과 달리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다. 설악산을 향해 난 통유리벽 너머로는 소

나무 숲과 울산바위가 어우러진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반대편 유리 벽 너머에는 콘크리

트와 돌이 엉겨 붙은 거친 담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통유리벽 설계가 가능했던 것은 이곳이 그림을 벽에 걸어야 하는 일반적인 갤러리와 달리 

조각품을 전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전시장 내부로 끌

어들일 수 있었다.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 덕분에 인공조명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근현대 조각관에서 야외로 나오면 물의 정원이 펼쳐진다. 전시관 앞 자갈밭 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조성한 연못이다. 자갈밭을 채운 물은 그 자체가 커다란 캔버스다. 잔잔한 물 위

로 소나무 숲과 울산바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그대로 비치니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자

그락 자그락 자갈 밟는 소리와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귀까지 즐겁게 한다. 물로 된 캔버

스 위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 제각기 다른 느낌의 그림이 그려진다. 때로는 소금쟁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결무늬가 전시관 처마 밑에 그대로 비쳐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

기도 한다. 

    

[바우지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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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  10:00∼18:00 (매주 월요일은 휴관)
관람요금  일반 9천원, 초중고생 5천원, 유아 4천원
문의  ☎033-632-6632

+ INFORMATION

화마가 남긴 상처를 딛고
물의 정원 너머로 펼쳐진 너른 풀밭은 소나무와 조각 작품이 어우

러진 소나무 정원이다. 이곳에 서면 울산바위와 양옆으로 솟은 신

선봉, 달마봉까지 세 개의 봉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정원을 장식

한 소나무들은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조각품처럼 보인다. 안타깝

게도 소나무들이 줄기 아랫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작년 4월 고

성을 휩쓸었던 산불이 남긴 아픈 흔적이다. 

당시 불은 미술관에서 불과 두 길 건너 지점에서 발화했다. 불이 바

람을 타고 번지면서 이 일대를 덮쳤지만, 겹겹이 쌓인 담 덕분에 전

시관 내부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관장이 20

년간 키워온 정원의 나무들은 대부분 새까맣게 불타 죽거나 상처

를 입었다. 그는 “1년 동안 나무를 새로 심고 치료하면서 정원이 푸

르름을 많이 되찾았지만, 예전 모습은 아니다”라면서 아쉬워했다.

정원 한쪽 구석 담벼락에 붙어 있는 나비들은 산불 당시 공포에 휩

싸였던 기억을 담아 만든 조형물이다. 당시 미술관 내 거처에 머물

고 있었던 김 관장은 미술관 옆 이층집이 불에 활활 타올라 재로 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을 탈출했다고 한다. 그때의 심정은 날개가 

찢어진 채 새끼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탈출해 날아가

는 붉은 나비로 표현됐다. 정원 한가운데 커다란 열매 조형물 위의 

나비들은 불탔던 나무들이 되살아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자 보

금자리로 돌아온 나비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소나무 정원에 이어 돌의 정원과 잔디 정원을 지나면 김명숙 관장

의 작품만을 모아둔 김명숙 조형관이 나온다. 여체의 부드러운 곡

선을 통해 사랑, 모정, 행복 등의 감정을 표현한 조각품을 만날 수 

있다. 자갈이 깔린 중정 안에 놓인 여러 개의 스테인리스 볼도 그의 

작품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공들이 중정을 둘러싼 세 면의 유리 벽

에 비치면서 마치 은하 세계에 떠 있는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은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명숙 조형관에서 테라코타 정원을 지나 출구로 나오면 3개월마

다 새로운 작가를 초청해 기획전을 

여는 ‘아트 스페이스’와 ‘카페 바

우’가 나온다. 입장료 9천원에는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1잔이 

포함되어 있다. 단체 관람객이 

미리 신청할 경우 김명숙 관장

이 직접 도슨트가 되어 전시 

해설을 해준다. 

1 소나무와 조각품이 
어우러진 소나무 정원. 작년 
4월 고성을 휩쓸었던 산불로 
상처 입은 나무들이 붕대를 
감고 있다. 
2 검게 탄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 아래로 
푸른 풀이 돋아나 있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산불이 할퀴고 간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1

2

진입로에 설치된 작품


